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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명을 창조해왔다.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이웃마

을과 물물교환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소박한 교류들이 확장

되면서 문명 간의 교류로 확대된 것을 말해준다. 

문명 간의 소통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무력을 동원한 전쟁과 정복, 강

제적 개방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패권쟁

탈전(Greco-Persian Wars, BC 492경~449경)은 최초의 동서 문화 충돌이다. 그후 알렉산더 대왕

(Alexander the Great, BC 356~ BC 323)이 출현하면서 동방원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리스,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서역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헬레니즘이

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 

동서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에서 간다라(Gandhara) 미술이 탄생했다. 원래 신격화

된 불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불교는 서기 1, 2세기경 그리스풍의 자연주의・현실주의를 

반영하여 불상과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까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Silk Road)가 형성됐고, 이 길을 따라 중국의 비단

과 서역, 로마의 문물들이 오갔다. 통상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中原) 지역에서 시작, 간

쑤 성(甘肅省) 란저우(蘭州)에서 치롄 산맥(祁連山脈)과 둔황(敦煌)에 이르는 허시후이랑(河西

回廊)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끝자락을 따라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 초

원, 이란 고원을 거쳐 지중해 동안과 북안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와 일본에까지 연결되는 장대한 교통로였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빈번히 출토

되는 서역계 로만글라스, 겔트식 보검이나 일본 나라(奈良)의 쇼쇼인(正倉院)에 보관돼 

있는 서역계 악기, 병풍, 그릇류 등은 오래전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의 교류가 활

발히 전개돼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크로드에서 디지털로드로

실크로드는 해상으로도 확장됐다. 15, 16세기에는 ‘대항해 시대(포르투갈어 Grandes 

Navegações, 영어 Age of Discovery)’가 개막돼 신대륙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의 문화교류가 이뤄

졌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화의 개막은 문명교류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

양선(異樣船)’으로 상징되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선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디지털로드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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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조선에까지 출몰하여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결국 19세기 후반 일본까지 가세

한 외세에 의해 우리는 문호를 열어야 했다.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는 제국주의

의 확장에 따른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화라는 부정적 역사의 오점과 적잖은 후유

증 또한 남겼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20세기 후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포스트모던으로 대변되는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혁명은 

문명교류를 일상화시켰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는 ‘디지털로드(Digital Road)’가 탄

생함으로써 문명교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유행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유입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

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수학자 유클리드(Eucleides, Euclid)의 『기하학 원본Elements』

이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와 명나라 

관리 서광계(徐光啓, 1562~1633)에 의해 1607년 『기하원본』으로 번역돼 조선에 오기까진 

무려 1천8백여 년이 걸렸다. 유대 땅의 지역종교였던 기독교가 사도 바오로(Paul, Paulos)

에 의해 로마에 전파된 이래 이 땅에 오는 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실크로

드 시대는 시간적·지리적 한계로 인해 확산범

위는 제한됐고 단절되기 일쑤였다.

디지털로드의 시대에는 K-Pop과 K-Drama가 발

신지인 한국과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파된다. 

한국의 지구대척점인 남미에서 똑같이 K-Pop

과 K-Drama에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

으로 확산된다. 애써 감상을 권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매력 있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이웃에게 전한다. 한국문화(K-Culture)

를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매니지먼트사에서 

전파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 평범한 외국인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현

상이 일상이 됐다. 보통사람들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K-Culture를 실어나르고 있다.  

2012년 7월 15일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를 부르자 유튜브 검색어 1위에 오

실크로드 시대 서양과학이 아시아에 전래되기

까진 수많은 노력과 적잖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테오 리치와 그가 전한 유클리드 『기하

학 원본』의 한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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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두 달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기록했다. 18개국의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

하는 무한질주를 했다. 

주로 정치지도자나 유명인사들이 소개되는 타임지에 해외에서 콘서트를 한 번도 갖

지 못한 싸이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같은 비중으로 소개됐다. 미식축구에서는 터치

다운 세리모니를 싸이의 말춤으로 하고 관중들도 따라서 즐기고 있다. 월드 팝스타 브

리트니 스피어스가 ‘강남스타일’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난 이 뮤직비디오와 사랑

에 빠졌다. 아주 재밌다. 안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가르쳐줄 사람?(I am LOVING 

this video, so fun! �inking that I should possibly learn the choreography. Anybody wanna teach me?)”이라는 글을 올

려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가 하면 영화배우 톰 크루즈도 가수 싸이의 트위터를 방문해 

팔로우 신청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톰 크루즈는 “우리 나중에 함께 ‘강남스타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싸이의 제안에 “생각해보겠다(�ink)”는 짧은 답글을 남겼다.

‘어느날 아침 깨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He awoke, one bright morning, to �nd himself)’라는 시인 바

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의 말이 빈말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다. 뿐만인가. 매스컴

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충북 청원의 10대 소년 정성하가 클래식 기타 연주로 유튜브 

조회수 5억 8천만여 건을 기록하고, 23세 청년 임정하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조회수 

수천만 건을 기록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는 등 갑작스레 유명인사로 등장한다. 아날

로그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통 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집단지성을 출현시킨 디지털로드 시대

디지털로드 시대는 과거 대왕의 길(King's Road) 시대나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와는 확연

하게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전달수단이 강압이 아닌 자발성에서 출발한다. 철저히 받

아들이는 대상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정치적 홍보전략이 수반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히 수용자의 감성에 기반을 둔 문화소

비 형태를 띠고 있다. 

디지털로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의 출현이다. 한 세대 

전만해도 국가권력, 경제권력만이 정보독점과 신속대응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당

시 한 언론은 한국사회의 컴퓨터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마술상자라고도 불리는 이 가공의 기계(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57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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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자계산소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중략) 이 중 6만

여 대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경제기획원, 한국전자계산소, 서강대, 육

군본부(2대), 건설부, 한양공대, KIST, 보사부 등 10여 대이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

이 상은과 KCC(한국전자계산소) 등 3, 4개소. (후략)” 매일경제신문, 1969년 8월28일자, 5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속인터넷은 국가의 핵심기관이나 거대 기업집단밖에 보유할 수 

없었다. 위성전화, 휴대폰 또한 지극히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사진전송도 마찬

가지였다. 한 예로 1980년대 말 신문제작용 컴퓨터 스캐너의 가격은 당시 강남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다. 

인터넷으로 표상되는 첨단기술의 혁신은 첨단기기의 코스트다운을 낳았고 대중의 지

적 능력을 상상불허할 수준으로 높여줬다가 한 세대도 채 못돼서 초첨단 장비들이 이

제는 개인의 일상용품이 됐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기가 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

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불허한다. 눈깜박할 

새 대중은 과거 극소수 권력집단의 전유물을 보유하게 됐다. 다시 말해 정보력과 신속

성을 갖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개개인이 보내는 발신력들은 때때로 국가권력을 압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코스트다운은 ‘집단지성’을 탄생케 했다. 집단지

성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존의 소수 지식 계급과는 달리 두터운 층을 형성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또한 국가, 기업, 언론 등 권력 집단을 감시하며 견

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세기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이 문자해독 능력을 갖게 됐고 절대권력과 맞

서게 된 구텐베르크(Johannes Gens�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1468)의 인쇄혁명을 능가하

는 역사의 대전환이다. 집단지성의 출현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대세

가 됐다. 다가올 미래에서 일어날 변화의 폭과 크기는 상상할 수 없으며 집단지성과 

소통을 못하는 문화는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별로 본 문명교류의 ‘길’

구분 시대 교류범위 형성계기 발신주체

King's Road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유럽~아프리카

유럽~아시아 일부 
정치군사적 정복 국가

Silk Road
로마, 중국 한나라

대항해 시대

유럽~아시아 전역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신대륙~아시아

정치군사적 정복

경제 침략
국가, 기업

Digital Road 21세기 디지털 시대 전 세계 문화-경제 교류 국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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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드 시대에 한국문화는 매력을 갖춘 문화 발신력을 갖게 됐다.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지의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1990년대초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는 2000년대 K-Pop을 넘어 2010년대에는 K-Culture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음악도들이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환영을 받는 모습은 더 이상 드

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상이 됐다. 올림픽에서 축구 종주국 영국의 한복판에서 영국

에 승리를 거두고, 야구 명가인 쿠바·미국·일본을 꺾는 것도 흔한 일이 됐다. 

광복 이후 우리가 조금씩 쌓아온 문화소통의 성과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웃돈다. 세

계가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감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부러워하고 배

움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정부를 배워가고 

한국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대로 이식되며 한국형 공무원 교육시스템, 심지어 법

과 제도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위 서구의 선진문화를 캐치업(Catch up)하

던 개발 시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고교 수학교과서에 실린 세계 피겨 스케이트 ‘여왕’ 김연아 선수. 대중문화 차원을 넘어 한국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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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일’,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이 평가

그동안 우리는 우리 것은 폄

하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해

왔다. 지금도 그런 잔재는 남

아 있다. 흔히 문제에 봉착하

면 선진국, 외국(흔히 유럽, 미국을 가리킨다)의 사례나 기준을 들먹이며 우리는 아직도 멀었

다고 비하할 때가 많다. 오히려 선진국의 학자들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

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찍이 미국의 미래학자인 하버드대 교수 허만 칸(Herman 

Kahn, 1922~1983)은 1960년대에 이미 아시아로의 권력 이동이 1980년대에 시작된다고 예

견했다. 1973년 7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한국의 미래를 다

음과 같이 예견했다.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데다 교육된 기술자의 해외파견 기회 등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적 전망이 밝은 나라이며 1980년대에는 아시아의 부강국으로, 그리고 2000년대에는 
2012년 1월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선진국 사례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쿨재팬전략’ 보고서.

미래학자 허만 칸(사진)은 이미 1960년대에 한국이 2000년대에는 유럽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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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대만계 일본인 문명사가 샤세이키(謝世輝, 1929~) 일본 도카이대 교수는 『日本이 

美國을 추월하고 韓國에 지게 되는 理由日本がアメリカを追い抜き、韓国に蹴落とされる理由』라는 

저서에서 한국은 2000년에 1인당 GNP가 8천 달러에 이르고 대외차관은 2010년부터 

흑자국으로 전환, 또 21세기 초기 세계 제1의 자동차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들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당시 국내의 언론인, 지식인들은 장밋빛 투성이라며 반신반의

했다. 21세기 초에 진입한 오늘날, 허무맹랑해 보이던 이들의 주장이 우리의 현실과 별

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란 시각도 외국에서 대두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에서 ‘선진국’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쿨재팬전략’을 발표하면

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선진국 사례’

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진단한 한국의 발전 성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국, 한국 등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입국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

으로 추진,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대통령 선언 이후 민관

일체가 돼 쿨코리아 전략으로 아시아시장에 진출했다. 디자인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민관을 통틀어 전략적으로 집중했다는 것. 여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획득 지원도 한몫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브랜드위

원회를 설치, 국가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것은 별로 없었다. 고려청자, 금속활자, 

한글 등 과거 문화유산 몇 점 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들이 우리의 문화

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프랑스문화원(알리앙스 프랑세스), 독일문화

원(괴테인스티튜트)에서 언어를 배우거나 영화 감상을 하러 가는 게 교양인의 모습으로 인

식될 정도였다.

2012년 11월 19일 독일의 유력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한국의 성공 역

사(Südkoreas Erfolgsgeschichte)’제하의 도쿄 특파원 카르스텐 게르미스(Carsten Germis)의 기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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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방문자들을 위해 무료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더 빠른 템포를 금방 느끼게 된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역사는 이례적이다. 1950년대에만 해도 한국은 동아시아의 빈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산업 중심지가 있었던 공산주의 북한이 경제번영에 실패한 반면, 농

업 위주의 한국은 세계 9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게 개

발원조 대상국에서 중요한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공의 근거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을 기러기 모델과 비교한다. 기러기처럼 한 국가 – 아시아에서는 일본 – 가 다른 기러기

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성공모델을 모방하다가 언젠가는 

우두머리 기러기를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한국의 산업 역시 처음에는 값싼 

상품 위주였고 종종 미국이나 일본의 상품을 모방했다.

하지만 낮은 생산비용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역동성은 대부

분 기술혁신의 힘이라는 점은 OECD가 확인해준 바 있다. 2011년에 한국은 유럽 특허청

에 약 5천 건의 특허를 제출했으며, 미국, 일본, 독일만이 한국보다 출원 건수가 더 많다. 

사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비결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은 1년에 한 번 외국인 투자자들을 서울에 초청한다. 행사 주최측은 전 세계의 금

융인들과 펀드매니저, 그리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 역동적인 국가경제에 투자하

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이 언급하는 수치들은 한국이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 산업국가들이 전반

적으로 경제적 역동성을 잃고 있는 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2012년 3.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파나소닉과 소니와 같은 일본의 유명한 전자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분기마다 최대 매출액과 최대 수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애플이 좀 더 유명한 상표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는 삼성이다.

서울의 삶은 이러한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다. 비록 서울은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맞춰

져 건설되었지만, 교통은 언제나 혼잡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는 신차처럼 보이는데다가 

차량도 너무 많다. 스마트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지방의 인적 드문 산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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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하이테크, 자동차 그리고 중공업 분야에 대한 일본과

의 가격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수출에 초점을 맞춰 무차별 전략이 아닌, 서유럽과 

오랫동안 광대한 시장이지만 소홀히 하던 중국의 북부지역에 집중했다”며 한국경제의 

‘붐’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경제전문지 Panorama Economy, 2012년 5월 9일자, 16~17면)

이제 한국은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 준거를 마련해야 하는 글로벌 국가로 진입했다. 대

표적인 예가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난제였던 의료보험 개혁

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재해가 나면 신속하게 구조하고 의식주 일체를 제공하는 비상구호 시스템도 그렇

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비상구호 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수많은 원성을 들었

다.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한국과 비교된다는 여론

이 들끓었을 정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이

래 이제 한국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배울 것이 적잖은 역량을 갖추게 됐다. 

만일 기업만으로 본다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3개 기업은 세계에서 특허출

원이 가장 많은 12개 기업에 속한다. 한국기업들은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후략)”

지난 2011년 1월 3일 프랑스 국영 2TV의 간판 프로그램 「세상을 보는 눈Un Oeil sur la 

Planete」은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비친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에도 불구하

고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고 짧은 시간에 이례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 많은 노력을 했

고 하는 나라(교육, 직장 등),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 IT 부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 열정이 있는 나라로 인식됐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은 바로 열정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은 현대와 전

통이 잘 어우러진 나라이며,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브리엘레 메네가티(Gabriele Menegatti) 전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한국의 성장은 하나의 

비범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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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K-Culture의 확산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며 세계적으로도 유

례없는 사례다. 이는 지난 2천여 년간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결해준 실크로드에 비

견할 수 있다. 실크로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도보·철도·항해 등 아날로그

식 소통수단을 통해 지탱돼 왔다면 IT, 첨단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혁명은 보이는 길

을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비단’을 매개로 한 길이 이제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K-Culture의 시대를 연 것이다. 

디지털매체를 전파수단으로 하는 K-Culture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로

드의 탄생은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에 이어 인류문명사의 획을 가르는 패러다임의 전

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류문명사의 획을 가르는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로드 시대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

고, 위기일 수도 있다. 반만년 역사상 K-Culture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 축복

이며 기회다. K-Culture의 빠른 확산은 거꾸로 뒤집으면 빠른 반작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매력의 대상으로 등장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순간의 실수나 오

해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디지털로드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식’대로의 폐쇄성, 특수성이 통하지 않는다. 전 세

계가 단일 경제권이나 다름없게 돼 한 지역이 위협을 받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파급되

는 위기의 상시화(常時化) 시대이기도 하다.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경제·환

경·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디지털로드 시대에 이르기까지 K-Culture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

한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반성해야 할 요소들도 적잖게 있을 것이다.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는 힘이며 우리의 또다른 생존방




